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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가끔역사드라마나학교선생님

으로부터〈논어〉구절을인용하는말을듣

게된다. 그럴때면말하는사람이괜히유

식해 보이기도 하고 고전적으로 느껴지기

도 한다. 더군다나 논어의 조금 긴 구절을

한문으로말한후에우리말로해석을하게

되면“우와~”하며 탄성을 지르는 경우도

있다. 물론〈논어〉만이 아니다. 〈맹자〉도

그렇고, 〈중용〉의구절을인용해도그렇다.

한문이교육과정에서거의사라진이후논

어와같은고전들이특별한사람들의전유

물이되고있기때문이다. 

하지만 한문이 우리 생활에서 멀어졌다

고해서〈논어〉나〈맹자〉와같은고전이우

리에게 그 의미까지 멀어진 것은 아니다.

비록한글로번역된글이긴하지만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조선시대 선비들이 읽었던

고전들을 읽고, 그 속에서 교훈을 얻고 있

다. 다만오늘날사람들은조선시대보다훨

씬다양한고전들을접하고있어서조선의

선비들이 느꼈던 논어와 맹자의 가치보다

덜 중요하게 느끼고 있을 뿐이다. 근대 이

후서양중심의가치관으로발전한탓에서

양의 고전이 현실에 더 적합한 측면이 있

고, 또한 교통과 미디어의 발달로 철학적

사고의방법이나생활환경도글로벌화되

면서점차서양과동양이동일화되는과정

을 겪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기술

은서양의뒤를쫓고있지만문화는동양의

고전적가치가앞으로더욱더높게인정받

을것으로생각된다. 

나는오늘수천년간동양의고전으로서

읽혀왔던 논어를 통해 불교를 이야기하고

불교를통해논어를읽어보고자한다. 내가

불교를처음접했던것은어린시절어머니

를 따라 절에 다니면서부터였지만 불교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인식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때였다. 고등학생불교동아리에

나가면서 절에 가서〈천수경〉을 외우고

108배를하고〈금강경〉을배웠다. 그때이

후로나름대로연기법이무엇인지, 사성제

가무엇인지, 중도가무엇인지심각하게고

민하기도했다. 세상속에서부처님의가르

침을실현하고나스스로내마음의주인공

이 되고자 번민하는 세월도 보냈다. 그런

시절을 보내며 한국불교사를 공부하던 즈

음에조선시대불교를이해하기위해유교

를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고전번

역원에입학하여사서삼경(四書三經: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역경)을한문

으로배웠다.  

사서삼경이야 번역본들이 있으므로 굳

이한문교육기관에들어가서배울필요는

없었겠으나 나름 학자가 되겠다고 공부하

던시기여서한문도배우고유교도배우자

는 심산이었다. 꽁 먹고 알 먹자는 심보가

작용한것이다. 그렇게처음〈논어〉를꼼꼼

히읽어보았다. 성리학을집대성한주자(朱

子, 1130-1200)의 해석까지 보는데 거의

1년을꼬박논어에몰두하였다. 원문 그대

로의 논어는 번역본으로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고전의 깊은 역사성이 그 속에 살

아숨쉬는듯내게다가왔고이책이불교

와 어찌 다른지 생각하며 읽는 것이 나는

재미있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는 것은 좋아
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

그렇게〈논어〉를 다 읽고 난 이후, 나는

〈논어〉에 대한 선입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생각하게되었다. 역사적으로고려

말 이후 성리학자들은 불교를 비판하였는

데, 불교는 무부무군(無父無君), 즉 부모도

버리고임금도버리고떠나수행하므로효

(孝)와 충(忠)을 저버린 가르침이라는이유

때문이다. 그런성리학자들의성전(聖典)이

바로논어이므로논어에는불교와다른사

상으로가득차있을것이라는선입관이있

었다. 

그런데나는〈논어〉를통해공자의가르

침이 불교를 비판하는 내용보다는 불교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조선의성리학자들이〈논어〉를성

(性)과리(理)의측면에서해석한주자의주

석을보았기때문에불교를비난하였던것

이지, 공자의가르침속에서는그런비판을

느끼지못하였던것이다. 그러기에송나라

주자의성리학이완성되기전에는그많은

유학자들이 불교를 신앙했던 것이 아니겠

는가. 

그러면공자의유학과주자의유학은어

떻게 다른가? 공자의 유학은 정치학이고

주자의유학은성리학이다. 

공자는〈논어〉에서 정치가의 자세와 임

무에대해끊임없이말한다. 백성들이행복

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군주가 어찌 해야

하는지, 선비들이어떤마음을가지고군자

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군주와 군자의

도를 가르친다. 이에 비해 주자는 공자의

가르침을성(性)과 리(理)의 철학으로충과

효를재해석한다. 불교의충과효는출가를

통한 자기 깨달음으로써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지만, 성리학의충과효는인간의근본

으로써한시도몸에서떠나서는안되는도

리이다. 

결국주자의가르침은불교를비판할수

밖에없는이론이되었다. 그러므로주자를

걷어내고 논어를 읽는다면 우리는 부처님

의가르침을보완하는또다른성인의가르

침을배우게된다.

혹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완전하여서

보완할 것이 없다고 말할지 모른다.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빠진 것이 없다. 정

치, 경제, 군사, 철학, 역사등그모든원리

들을설파하셨다. 하지만어떤분야든지전

문가가있게마련이다. 부처님의가르침이

‘마음(心)’을밝혀서스스로깨닫게하는데

좀 더 집중되어 있다면, 공자의 가르침은

군주가훌륭한정치를하면백성들이편안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음과 군자의 언행

방법에대해좀더집중되어있다. 즉부처

님의가르침은수행자의길을, 공자의가르

침은 정치가의 길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제 논어의 구절을 통해 공자

의가르침에한걸음더들어가보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먹음에
배부름을구하지않고, 거처함에편안함을
구하지않으며, 일을민첩히하고말을삼
가며, 도가있는이를찾아가 (자신의그름
을) 바로잡는다면, 학문을 좋아한다고 이
를 만하다”(子曰 君子 食無求飽 居無求安
敏於事而愼於言 就有道而正焉 可謂好學
也已)

공자는군자의길로써자기절제와반성

을강조하였다. 스스로바르게되지않고서

남을 다스릴 수 없다는 기본 전제 위에 정

치를설한다. 이는 부처님이〈화엄경〉에서

“왕이 백성을 다스리고자 하면 먼저 자기

몸을다스려야한다. 몸이편안하면마음이

화평하고, 정신이깨끗하고신체가화락하

며교화가그릇되지않는다”라고말씀하셨

던맥락과거의일치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정치로써 인도
하고형벌로써다스리면백성들이형벌은
면하겠지만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않음에
대한) 부끄러움이없을것이다. 그러나덕
으로써인도하고예로써다스리면부끄러
움도있고바르게될것이다.”(子曰道之以

政齊之以刑民免而無恥道之以德齊之以
禮有恥且格)

위의글은공자의정치관을나타내는대

표적인구절이다. 이를통해보면공자는단

순히 공평무사의 정치만을 요구하지 않았

다. 형법으로 백성들을 겁박하여 다스리기

보다예와염치로써백성들을인도하여효

와충이실현되는국가를만들고자하였다.

이는바른법으로세상을다스리는전륜성

왕의나라와다를것이없다. 불교의전륜성

왕이깨달음을이룬임금으로서백성을다

스리듯이공자도훌륭한정치를하고자하

는군자에게평소자기반성을강조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세 사람이 길을
감에반드시나의스승이있으니, 그 중에
선한자를가려서따르고, 선하지않은자
를가려서자신의잘못을고쳐야한다.”(子
曰三人行必有我師焉擇其善者而從之其
不善者而改之) 

공자는어진사람을보면배울것을생각

하고어질지못한사람을보면스스로에게

그런점이없는지성찰하라고가르친다. 즉

평소에배우고자하는마음을가져야어리

석거나방탕하지않게되어서군자의길로

나설수있고군자의마음가짐으로백성을

다스려야한다는것이다. 

공자께서말씀하셨다. “(정치하는자가)
참으로자신을바르게한다면정치하는데
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으며, 자신을 바르
게할수없다면어떻게남을바르게할수
있겠는가.”(子曰 苟正其身矣 於從政乎 何
有不能正其身如正人何) 

공자는 스스로 반성하여 잘못이 없다면

백성을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고말한다. 이러한공자의가르침과부처님

의 가르침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공자의

말씀이 정치가들에게 향해 있다면 부처님

은중생들을향해수행의당위성과방법을

말씀하고있을뿐이다. 다만불교는유교에

비해정치에대한구체적인해답을제시해

주지 못했고, 유교는 불교에 비해 죽음에

대한백성들의불안한마음을달래주지못

했다. 공자는괴이함과용력과패란과귀신

의일을말하지않았지만(子不語怪力亂神),

불교는죽음이후의극락과지옥에대해많

은 경전에서 설하고 있다. 불교와 유교의

이러한차이점은수천년동안공존하면서

도서로에게극한핍박을가하지않았던이

유라고생각된다. 

혹자는 조선시대에 숭유억불 정책으로

불교가혹독한탄압을받지않았느냐? 라고

따져물을수있을것이다. 조선시대권력자

들은불교의정치와경제적권력을빼앗기

는했으나그신앙까지탄압하지는않았다.

오늘날 건재한 대부분의 불교 문화재들은

조선시대에 건립되었고, 그 주요한 시주자

들은 왕실이나 양반들이었다. 성리학자들

중에불교를완전히제거해야한다고주장

한사람도있었지만대부분은은근히불교

를신앙하였다. 불교는유교에서말하지못

한죽음이후의문제에해답을제시하고있

었으므로그들도사찰에가서죽은이의왕

생극락을기원할수밖에없었을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조선시대 선비들과 달리

주자의성리학에경도되지않고논어를읽

을수있는자리에서있다. 굳이주자의해

석을빌리지않더라도〈논어〉그자체만으

로 공자의 가르침을 읽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자를 걷어내고〈논어〉를 읽어보면 부처

님의가르침과공자의가르침이큰틀에서

다르지않음을알수있을것으로확신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질도다. 안회
여! 한그릇의밥과한표주박의마실물로
누추한 시골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뎌내지 못하거늘, 안회는 그
즐거움을변치않으니, 어질도다. 안회여!”
(子曰 賢哉回也 一簞食 一瓢飮 在陋巷 人
不堪其憂回也不改其樂賢哉回也)

위의글은공자가제자였던안회를칭찬

하며 했던 말이다. 이러한 공자의 말은 수

행자를향해금욕을가르쳤던부처님의말

씀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논어〉에서

보여주고있는공자의가르침또한수행자

를향한가르침이라할수있고, 수행을통

해군자의길로나서라는외침이라고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므로우리스스로선입관

을 버리고 눈과 귀를 열어 놓고 논어를 읽

는다면그속에서또다른부처님의가르침

을만날수있다. 특히선(禪)에치우쳐있는

우리나라 불교계에는 공자의 말에서 배울

점이많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않으면터득함이없고, 생각하기
만하고배우지않으면위태롭다.”(子曰學
而不思則罔思而不學則殆)

오늘날유행처럼번지고있는불교명상

수행이삶에지친많은현대인들에게마음

의 위안을 주고 있지만, 그 수행만을 강조

하면서불교의전체인것처럼말한다면장

님이코끼리다리를만지고나서코끼리는

기둥같이생겼다고이야기하는격이될것

이다. 수행만하고학문하지않으면생각이

아집에 빠질 수 있고, 학문만 하고 수행하

지 않으면 진정한 자아를 깨닫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내가

이해한불교가또하나의독단이나집착이

아닌지되새겨보아야할것이다.  

백성을위한정치가의자세와

군자의길을설한공자‘논어’

자기절제와반성, 군자의요건

공자·부처“학문과수행통해

깨달음이루어라”강조

불교로 읽는 古典
유교 경전〈논어〉

현재유교를있게한중국고대사상가공자(孔子)의진영. 유교의경전인〈논어〉는유교의경전이
면서공자의가르침을전하는가장확실한옛문헌이다. 〈논어〉에는공자와제자와의문답위주로
공자의발언과행적, 인생의교훈이되는말들이간결하고도함축성있게기재돼있다.

이종수

순천대불교문화연구센터장

자신을 닦아 君子에 이르러라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명품청동촛대세트장인이 만든
현 불 샵
단독입점


